
영화 '뷰티블 마인드'로 본 병 
 

일반인 이해 도운건 긍정적 약 부작용은 요즘 거의없어  

2002 년 골든 글로브 4 개 부문 수상, 아카데미 8 개 부문 후보 노미네이트. 

이러한 명성만으로도 영화 ‘ 뷰티풀 마인드’ 는 세인의 주목을 받을 만한 

영화다.  

특히 존 내시라는 천재 수학자의 삶을 그려내는 영화의 전기적 요소는 

정신분열병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미스터리적 구성을 더해 영화의 재미를 

극대화시켰다.  

이 영화는 일반인들이 정신분열병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공포심을 

없애주면서 병에 대한 이해를 돕게 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친 과장도 있었고, 관객으로 

하여금 오해를 갖게 할 수 있는 소지도 보였다.  

우선 영화 속에서 내시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고 와 침상에 묶은 뒤 

인슐린 쇼크 치료를 받게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인슐린 쇼크치료법은 약물이 개발되기 이전에 사용하던 방법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 주인공이 약의 부작용을 걱정하며 복용을 기피하는 

장면이 나온다.  

정신분열병에 사용되는 약물은 몸이 뻣뻣해진다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부작용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약물 복용을 

기피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개발돼 많이 사용하는 새로운 약물들은 부작용이 적거나 거의 

없어 환자들의 약물 복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이 영화는 극적 요소를 위해 부인 앨리샤의 헌신적인 사랑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많은 관객들은 내시의 회복이 앨리샤의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신분열병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것이다. 거기에 주위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함께 할 때 병의 

극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내시는 발병을 한 후 상당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치료를 받았다. 발병한 뒤 

치료시기가 늦어지면 뇌 손상이 더욱 심해져 치료가 더욱 어렵게 된다.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정신분열증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정신병은 더 이상 숨겨야하는 병이 아니다.  



감기환자가 내과에 가듯 우리 몸의 일부분인 머리에 병이 생긴 사람은 

정신과에 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지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으며 오늘도 그들은 주위 사람들의 ‘ 뷰티풀 마인드’ 를 

기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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